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섶섬에 복원된 파초일엽.▲

년 박만규 교수 섶섬 분포 첫 확인1949

점차 자생지 황폐화 절멸후 이식 복원

파초일엽 넙고사리 은 이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양치식물이다 주변에서 흔히 관상용으로 심( ) . 

어지고 가정에서도 공기정화식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식물이기도 하다 파초일엽은 극동아, . 

시아의 아열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동아시아 고유양치식물이다 국내에서는 섶섬이 유일한 자. 

생지였다 파초일엽은 년 박만규 교수에 의해 그 분포가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년에 . 1949 , 1952

김윤식 교수 등에 의해 재차 확인 된 바 있다 년에는 가장 북방의 분포한계지인 섶섭 파. 1962

초일엽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.

그러나 그 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람들의 남채로 인해 자생지는 황폐화 되었고 이 후 . , 

학계의 수많은 탐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자생하는 개체가 확인 되지 않았다 그 후 각계. 

각층의 이식복원 행사가 행해졌고 년까지 총 개체가 복원되었다, 1988 298 .

이 많은 파초일엽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이식 복원된 파초일엽? . 

의 기원이 더 문제였다 년 실시된 파초일엽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섶섬에 . 1998

자라고 있던 여 개체의 기원이 모두 일본산임이 밝혀졌다 그럼 섶섬에서 자랐던 파초일엽은 10 . 

없었단 말인가?



최근에 섶섬산임이 검증된 개체가 이식복원 되었다고 한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25 . . 

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여 개체의 원산지가 궁금하다 사실 기원이 다른 두 개체군의 유전자 10 . 

교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칫 불편한 동거로 인해 국적불명의 세가 탄생한다면 유전자원 . 2 , 

친자확인 소송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.

파초일엽은 국내에서 발견 후 년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인50

간에 의해 절멸된 종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절멸된 사실도 . 

중요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는 식물자생지의 이식복원, 

이 정확한 기원의 확인과 과학적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

사후관리의 문제는 되새기고 반성해야할 부분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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